
캔버스 뚫고 나온 강렬한 단색의 저항

June 2,  2019  l  이준영기자 page 1 of 4

하종현 작가의 ‘Conjunction 15-169’. 사진= 국제갤러리 제공

미술 사조의 새 흐름은 기존의 기법과 시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다. 천상의 세계를 그린 그림

을 현실의 표현으로 가져온 쿠르베가 그랬고, 완벽한 재현의 불능을 감지해 화폭만의 세상을 강

조한 세잔도 그렇게 전복(顚覆)의 길을 걸었다.

단색화의 대가 하종현 화백도 화면의 앞뒤를 구분하는 기성 형식을 타파해 나가는 작가이다. 그

는 마대 자루인 캔버스 뒷면에서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배압법(背押法)’이란 독특한 작업방

식을 구축했다. 또 밀려 나온 물감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행위 역시 기존 질서에 대한 저

항으로 읽힌다.



단색화의 대가, 하종현 화백

부산서 처음 열리는 개인전

독특한 ‘배압법’ 적용 15점 전시

국제갤러리 부산점(부산 수영구 망미동)은 이러한 작품 세계를 담은 ‘하종현 개인전’으로 7월 28

일까지 관객을 만난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하 작가의 이번 개인전에서는 근래 새롭게 도

입한 다홍색과 적색, 청색을 담은 대작 ‘Conjunction(접합)’ 시리즈를 비롯해 모두 15점이 선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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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17-95’.



전시작 중 ‘Conjunction 18-12’는 같은 다홍색 속에서도 색조 차이를 드러내는 하 작가의 대표작

이다. 뒷면에서 다홍색 유화물감을 밀어낸 다음 마포 앞면의 물감이 마르기 전에 연기를 피워 그

을음을 씌우는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그을음은 횃불처럼 나무 막대기에 천을 두르고 휘발유를 부은 다음 불을 붙여서 얻는다. 이후 작

가는 연기에 그을린 물감을 도구로 밀어내면서, 우연히 나타나는 묘한 색채에 의미를 부여한다.

선명한 다홍색은 단청과 한국 전통악기의 화려한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다.

검정이 주류를 이루는 작품 ‘Conjunction 15-169’도 비슷한 작업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 작품의

특징은 앞으로 밀어낸 유화물감에서 다시 옆면으로 번진 기름 형상이다. 작가가 의도한 검정과

자연이 가져다준 기름의 ‘번짐’이 필연과 우연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

page 3 of 4

‘Conjunction 18-52’.



‘Conjunction 18-52’는 최근 작품. 뒷면에서 밀어낸 흰 물감에 검정 그을림을 덮은 후 나이프와

철사로 끍어내면서 완성한 단색화이다. 회색과 흰색이 어울리며 드러내는 형상이 참으로 오묘하

다. ‘Conjunction 18-41’ 작품의 색채는 단순히 어둡거나 검은 톤이 아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은

기와가 세월에 퇴색한 듯한 자연적인 색조라고 할 수 있다.

하 작가는 1935년 경남 산청에서 출생했다. 지금도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

가는 그는 여전히 새로운 회화의 방법론을 탐구하면서 각종 해외 개인전을 준비 중이다. 하 작가

는 “그을음을 입힌 물감을 밀어낼 때 드러나는 색채와 유화물감에서 번지는 기름 모양새에서 자

연의 신비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종현 개인전=7월 28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 051-

75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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